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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9. 9.(화)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 K-푸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내 식품업계 수출지원

 - 대만 식약청·싱가포르 식품청, 식품규제 최신 동향·통관절차 직접 설명

 - 부적합 사례 저감과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수) 켄싱턴

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 최근 3년 對 대만 한국산 부적합 현황: (‘22) 25건 → (’23) 26건 → (‘24) 58건

   ** 주요 부적합 사유: 잔류농약 기준 위반, 미승인 첨가물 사용 등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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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푸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9월 

22일(월)까지 포스터(붙임1)의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 신청 방법

▶ 포스터(붙임1)의 QR 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5년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 → 신청서 작성→ 전자우편(ict@haccp.or.kr) 송부

<붙임>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포스터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엽 (043-719-2035)

담당 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책임자 본부장 김형식 (043-928-0190)

국제사업교육본부 담당자 팀  장 박희경 (043-92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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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안내


